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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mboo is a plant belonging to the Gramineae

family, and can be used as valuable bioresources for many

industrial applications. Bamboo has some useful properties

and having a lot of beneficial uses such as a bamboo ware,

agriculture material, building construction material, pulp-

wood, etc. Bamboo stem has a large amount of active ingredi-

ents that those of bamboo leaves. The stem of bamboo can be

processed into various biomaterials including cellulose and

lignin, and sometimes uses as foods, cosmetics and medi-

cines using stem extracts with polyphenol compounds. For

cosmetic applications of bamboo stems, especially, the con-

stituents of bamboo stem are suitable for inner beauty (cos-

metic food) products showing antioxidant and UV-protecting

activities. This review summaries the recent literature data

and discusses the versatile uses of bamboo stem and its

extracts mainly for cosmetic application.

Keywords: Bamboo stem, Cellulose, Lignin, Cosmetics,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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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대나무의 특성

대나무 (Phyllostachys)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

아에서 자생하는 화본과 (Gramineae)에 속하는 식물이며, 사

군자 중의 하나로 불리운다 [1]. 생장이 매우 빨라 식재 후 4~

5년이면 죽재로써 수확이 가능한 자원이다. 벼과 중 가장 키

가 큰 식물로 높이 30 m, 지름 30 cm 내외에 달하며, 대나무

의 지하경인 죽순은 그 영양성과 독특한 맛으로 식용으로 많

이 이용되고 있다 [2]. 대나무의 줄기는 죽세공품, 농용재, 건

축용재, 펄프용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편근으로 번식

하기 때문에 벌채 후 다시 식재할 필요가 없고, 일단 죽림을

조성한 후에는 많은 관리비를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토지 보존효과도 있다

[3]. 대나무는 주 생산물인 죽재 뿐만 아니라 부산물로서 대

나무 껍질, 대나무 가지, 대나무 잎, 대나무 순, 대나무의 내피

인 죽여 등이 한약재로 이용되고 있다 [4]. 특히 대나무 잎은

죽엽이라 하여 열내림, 지혈, 중풍, 고혈압 등에 민간요법으

로 사용되어 왔고, 살균 및 항 진균 작용과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나무 추출물 즉, 대나무를 쪼개어

가열하고 흐르는 액을 받은 것은 죽력이라 하고 동의보감,

본초강목, 중약대사전 등에서는 중풍, 경기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5]. 최근 단순한 가공 형태의 죽세공품 이외에

대나무 통을 이용해 각종 음식을 만든 대나무통 밥, 대나무

통 술, 대나무통 계란찜, 대나무 돈육구이 및 대나무 숯을 이

용한 가공품 및 주류정제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어 대

나무의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미미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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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6]. 이와 같이 대나무 줄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기능성 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분야

에서는 성장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조사 및 현재 대나무 줄기의 산업화 조사를 통해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대나무의 종류와 국내외 분포현황

대나무는 전세계적으로 북위 51°에서 남위 47°의 범위에 분

포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아세아 지역을 비롯한 대서양

태평양 연안국과, 아프리카 지역 및 미국의 남부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밖에 남미 에콰도르, 콜

롬비아, 아프리카에도 수 10만 ha의 죽림이 있다 [7]. 전 세계

적으로 대나무의 분포면적은 약 36,777천 ha이고, 산림면적

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약 65%, 23,620천 ha가 아

시아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다 [8]. 아시아 지역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인도 300만 ha, 미얀마 150만 ha, 대만 17만 ha, 일본

17만 ha이고 우리 나라는 약 5천 ha이다 [9]. 아시아지역에서

대나무의 성림 기원을 분석해보면 자연적으로 갱신되어 분

포한 것과 인공으로 식재된 면적의 비는 7:3정도로 조사되었

으며, 분포면적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 (India)로서 11,361

천 ha로 나타났다 (Table 2).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대나

무의 종류는 13종이며, 대표적인 죽종은 왕대 (Phyllostachys

bambusoides), 솜대 (Phyllostachys nigra vqr. Enonis Stapf.) 및

맹종죽 (Phyllostachys pubescens)으로 특히 맹종죽은 우리나

라의 남부 지방에 다량으로 자생하고 있다 (Table 1, 3). 그 외

에 조죽, 이대 어평죽도 일부 재배되고 있으며, 산림청 남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2016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국내의

전체 대나무 양은 24,111 ha로 조사되었다 [10]. 또한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으로 왕대, 솜대, 맹종죽을 선정하였으

며, 이 3개종의 자생 혹은 재배의 넓이가 22,998 ha로 전체 대

나무 대비 약 95.4%이다 [11].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산지 중

가장 알려져 있는 곳은 전남 담양지역으로써, 2015년 기준 담

양의 대나무 면적은 총 2,248 ha로 파악되었으며, 지역별 분

포면적으로는 월산면 676 ha, 담양읍 657 ha로 가장 넓은 면

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Table 3에 나타내었다 [12]. 그외에 금

성면 595 ha, 남면 466 ha, 대덕면 448 ha 순으로 조사되었으

며, 대나무 종류별 분포면적은 왕대 333 ha, 솜대 (분죽) 856

ha, 맹종죽 73 ha 였고, 산죽이 848 ha, 기타 이대류가 137 ha

를 차지하고 있다. 대나무의 분포도는 죽종혼효 (45.7%), 솜

대 (26.9%), 왕대 (26.2%), 맹종죽 (약 1.3%)순으로 나타났으

며, 대나무의 바이오매스 총량은 462,352 톤 (ton)으로 조사되

었다 [13]. 대나무 자원의 분포 면적 범위는 0.5 ha 미만의 대

나무 숲이 11,808 ha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51.3%)을 차지

했으며, 대부분 소면적 (1 ha 미만)의 분포 형태를 보였다 [14].

우리나라 자생 대나무의 종류는 오죽, 반죽, 해장죽, 파리대

죽, 포대죽, 담죽, 진죽, 함죽, 참대, 고려조릿대, 산죽, 이대,

갓대, 조릿대, 제주조릿대 등이 있으며, 국내에 자생중인 대

나무 분포도를 정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2. 대나무의 산업적인 활용

대나무의 지하경인 죽순은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나무의 줄기는 죽세공품, 농용재, 건축용재, 펄프용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15]. 대나무 줄기에는 서로 다

른 역학 성능을 갖고 있는 부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과정

에서 각기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

았을 때 다른 소재에 비하여 가볍고 단단하며 뛰어난 유연성

과 탄성을 갖는다 [16]. 또한 여러 다양한 종류의 나무에 비해

높은 공기 정화력과 높은 흡열성능을 지니며 증발계수가 높

아 친환경적이기도 한 자원이다 [17].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편근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벌채 후 다시 식재할 필요가 없고,

일단 죽림을 조성한 후에는 추가적인 관리비 없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자원이다 [18]. 토지 보존효과도 있어 한때는

국가정책으로 죽림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플라스틱

등의 합성재료의 보급으로 대나무의 수요가 급감하여 우리

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의 대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실

정이다. 2004년부터 대나무를 소재로 한 옷들이 많이 생산되

어 시장에 출고되었으며, 당시의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대나무 레이온으로 만든 비 친환경 제품

(2015년 FTC사례)과 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대나

무를 가공하여 만든 천연 섬유 (대나무 린넨)를 이용한 제품

이다 [19,20]. 대나무 섬유는 대나무의 특성상 단단함을 지니

는데, 이는 의류용 소재의 대나무 섬유로의 가능성보다는 산

업용 대나무 섬유의 시장으로의 전개가 더 적합하다. 특히 보

강제로의 대나무 섬유는 단단함과 가벼움을 가지고 있어 매

우 우수한 재료자원으로 생각되며, 고부가가치 산업의 측면

에서 볼 때 단순한 식품 첨가물이나 산업화되기 어려운 의약

Table 1. Classification of domestic bamboo

Phyllostachy Sasa

Phyllostachys bambusoides Sasa borealis (Hack.) Makino

Phyllostachys nigra vqr. Enonis Stapf. Sasa kurilnesis (Rup.) Makino et shibata

Phyllostachys pubescens Sasa quelpaertensis 

Phyllotachys heterocycla (Carr.) Mitford Pseudosasa japonica

Phyllotachys auera Carr. ex A. et C. Riviere Sasa coreana (Nakai)

Sasa chiisanensis (Nakai)

Sasa gracilis (Nakai)

Arundinaria simonii A. et C. Riv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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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보다는 화장품 산업의 적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외의 대나무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바이

오 복합재료나 보강재가 각광을 받는 추세이며, 이들은 섬유,

건축자재, 합판 등 많은 영역에 걸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또한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자동차의 소재부

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일부 소재를

대나무 줄기로 하는 대나무자전거가 출시되었다 [22]. 각 나라

별로 공예품부터 시작하여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죽

세공품들이 활발하게 생산 및 이용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

중국 화섬업계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섬유를 뽑아내고

이를 방직산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영향으

로 국내에서는 2004년 전후로 대나무로부터 얻은 섬유를 이

용한 옷들이 많이 시판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2010년쯤에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일부 브랜드에서

Table 2. Bamboo forest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in 2005

Country Area of bamboo (1,000 ha) Area of bamboo (Percentage)

Total Asia 23,620 64.22%

Bangladesh 83 0.23%

Cambodia 29 0.08%

China 5,444 14.80%

India 11,361 30.89%

Indonesia 2,081 5.66%

Japan 154 0.42%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612 4.38%

Malaysia 677 1.84%

Myanmar 859 2.34%

Pakistan 20 0.05%

Papua New Guinea 45 0.12%

Philippines 172 0.47%

Republic of Korea 6 0.02%

Sri Lanka 3 0.01%

Thailand 261 0.71%

Viet Nam 813 2.21%

Total Africa 2,758 7.50%

Ethiopia 849 2.31%

Kenya 124 0.34%

Nigeria 1,590 4.32%

Uganda 67 0.18%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28 0.35%

Total Latin America 10,399 28.28%

Brazil 9,300 25.29%

Chile 900 2.45%

Ecuador 9 0.02%

Peru 190 0.52%

Grand Total 36,777 100%

*The citation chart from the book: world bamboo resource which is published b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n 2007.

Table 3. Distribution of domestic bamboo species

Region Mixed P.B. P.N.H P.P.M Etc. Total

Gyeongsangnam-do 38% 18% 30% 13% 1% 100%

Gyeongsangbuk-do 17% 25% 24% 2% 32% 100%

Gyeonggi-do - - - - 100% 100%

Gangwon-do 15% - 70% - 5% 100%

Chungcheongbuk-do 17% 6% 31% - 46% 100%

Chungcheongnam-do - 90% 7% 1% 2% 100%

Jeollabuk-do 35% 12% 39% - 14% 100%

Jeollanam-do 6% 230 34% 2% 28% 100%

jeju Island - - - - 100% 100%

Total 10,365ha 6,112ha 6,230ha 291ha 1,116ha 24,114ha

*It has shown that distribution in domestic (South Korea) species of bamboo.

*The table typed five kinds group with percentage in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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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품을 내놓았던 흔적들은 찾아볼 수 있으나, 해당 제품

들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 외에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며,

의류와는 달리 현재에도 활발하게 생산 유통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 현황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대나무의

고부가가치 산업부분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절대 다

수의 대나무들이 그저 세공품이나 식기 자재 등으로 활용되

고 있는 실정이다.

3. 화장품 산업의 원료로서 대나무 줄기

3.1. 화장품 일반

현대사회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삶의 질의 개선과 함께

100세 혹은 그 이상의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면서 안티에이

징 (anti-aging)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

을 기반으로 뷰티시장은 다각화되고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이 출시되고 있다 [23]. 피부영양, 피부건강을 지향하는 먹는

화장품, 즉 이너뷰티 (inner beauty)제품이란 피부 노화를 예

방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으로 항산화제, 미네랄 보충제, 비타

민제 등 피부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들을 캡슐, 분

말, 음료 등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바르는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으로 피부속의 영양관리를 통해 피

부노화방지 및 피부탄력, 보습, 미백 기능이 있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등이 대표적인 이너뷰티 제품이다 [24]. 바르는 화장

품과 먹는 화장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바르는 화장품은 경

피에 직접 침투되는 장점이 있으나, 흡수면에서 한계점을 갖

고 있으며, 먹는 제품은 피부속에 적용하여 근본적인 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바르는 제품보다 용이하다 할 수 있

다 [25]. 이너뷰티시장의 확산과 더불어 K-beauty 바람을 타

고 화장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으며, 패션, IT, 식품, 연예 등 화장품과 직접 관련이 적은 회

사들도 화장품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화장품

제조, 제조판매업체로 등록한 업체 수는 약 8450개로 2012년

1415개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 샵과 온

라인 판매가 주류를 이룬다 (Fig. 1). 대부분은 정체되어 있는

국내 시장 대신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 진출을 목적에 두었으

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현재 수출 제약이 있

는 중국 시장보다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

시아의 주변국들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이너뷰

티 제품현황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은 먹는 피부 보습화

장품인 ‘슈퍼 콜라겐’과 체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에스트

라이트 슬리머 DX’을 출시하였으며, CJ제일제당은 히알루

론산 성분이 함유된 ‘이너비’를, LG 생활건강은 항산화에 효

과가 있는 피크로제놀 성분이 함유된 ‘피크 노 스킨’을 출시

하여 판매 중이다. 이와 같이 화장품에 이용되는 소재는 생체

에 약리학적으로 유효성을 나타내는 천연성분이 대부분이며,

여러가지 화학물질의 혼합물이라 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

처에 고시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는 엽록소 함유

식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녹차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

물, 코엔자임Q10, N-아세틸글루코사민, 스쿠알렌, 알로에겔

등이 있다. 대나무 잎과 줄기에는 엽록소를 제외한 성분 이외

에 카테킨, 주석산, 클로로겐산 및 여러가지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있다. 대나무는 인체에 유익한 약리효과 및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진 천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

순한 죽세품 가공품 및 일부 식품 소재로써의 적용에 머물러

있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도 대나무를 이용한 제품들이 출

시되고 있는데 대나무줄기에서 추출한 원료를 이용 혹은 가

공하여 수액을 이용한 기초 제품이나, 폼 클렌징 제품, 보습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스크 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6].

전남 담양 지방은 전국에서 대나무의 재배 농가수가 가장 많

으며, 국내 대나무 자생 분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

나 대나무를 이용한 제품은 단순 죽세공품을 생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활용중인 대나무의 량에 비해 낮은 가치의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27]. 이와 같은 현상은 대나무 제품

활용에 대한 인식과 정보 부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농가 소득

증대 및 고부부가치 산업 창출의 대안으로 피부에 안전하고

천연 소재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나무 줄기를 활용한 이

너뷰티 화장품의 원료 및 제품 개발을 제안한다.

3.2. 대나무 줄기의 성분과 이너뷰티

화장품 성분으로써 고려되어야 할 4대 요건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안전성이며, 피부에

Fig. 1. Composition ratio of domestic cosmetics distribution in 2014.

* https://www.khidi.or.kr/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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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극과 알레르기, 독성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안정성

과 유효성을 가져야 하므로 대부분의 화장품 성분은 천연자

원에서 유래된 성분들이 대부분으로 여러 종류의 비타민류

이외에 알로에 추출물, 녹차 추출물, 스피룰리나, 레시틴, 폴

리페놀 성분들이 사용된다. 대나무 줄기는 셀룰로오스, 헤미

셀룰로오스, 리그닌이라는 3대 주성분과, 무기 실리카를 비

롯한 각종 부성분 및 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4) [28].

대나무 줄기의 주성분으로는 대나무 줄기의 주성분인 셀룰

로오스 (cellulose)는 셀룰로오스는 β-1-4 glucose결합으로 이

루어진 천연고분자로, 식물세포벽 내에서는 단분자로서 독

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층상으로 적층구조를 형성하며 존

재한다 [29].  헤미셀룰로오스 (hemicellulose)는 식물 세포벽

의 구성성분 중 펙틴질을 제외한 것으로 셀룰오로스 표면에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유연한 다당류를 말한다 [30,31]. 셀룰로

오스 미세섬유를 서로 묶어 응집력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어

주는 밧줄 역할을 하거나 직접적인 미세섬유간 접촉을 막는

윤활성의 막을 씌우는 역할을 하며 주성분은 자일란, 글루칸,

자일로글루칸, 글루코만난 등이다 [32]. 리그닌 (lignin)은 셀

룰로오스와 함께 목재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며, 발색반응으

로 목질화의 진행 상태, 침엽수와 활엽수를 식별한다. 대나무

줄기 유래 리그닌은 화학, 식품, 화장품에 그 용도가 높아 중

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원료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리그닌은 자외선을 흡수하고 광범위 자외선 차단효과

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매년 생산되고 있는

국내 산업용 리그닌은 5,000만 톤 정도로써 화장품 소재로써

의 활용가치 및 경제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33]. 또한 대

나무 줄기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실리카는 피부, 머리카락,

손톱, 콜라겐을 형성하는 필수 무기성분으로써, 피부에 탄력

성 증진 및 뼈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

다. 이외에 대나무 줄기에는 여러 종류의 폴리페놀이 함유되

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homo-

orientin, orientin, p-coumaric acid and ferulic acid 등이 있다.

3.3. 대나무 줄기 성분의 효능 및 효과

대나무의 대표적인 재배 죽중은 왕대, 솜대, 맹종죽으로 그

중 죽순대 (Phyllostachys pubescens)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다량 분포되어 있으며, 다른 종보다 줄기가 굵은 것이 특징이

며, 어린 죽순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34]. 죽순대는 맹종

죽으로 불리며, 고혈압, 발한, 중풍 등의 치료를 위한 민간약

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방부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 대나무는 수액보다는 줄기, 표피, 죽순 및 죽실 등이 질

병 치료제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고로쇠 나무와 같이

수액을 채취하여 음용하고 있다. 수액이란 도관이나 사부를

통해 유동하는 액체로써, 탄수화물, 효소, 식물호르몬, 질소

화합물, 무기염 등이 용해되어있으며, 주로 음용수나 식품첨

가물로 이용하고 있다 [36]. 대나무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항산화, 항암, 항염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맹종죽과, 왕대의

대나무 잎과 대나무 줄기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

을 때, n-buthanol 층의 분획물이 다른 분획물보다 항산화 활

성이 높았으며, 대나무 잎보다 대나무 줄기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음이 보고되었다 [37].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왕대 ethanol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는데

pH 1.2 조건에서 아질산염 소거능의 RC50 값이 116.75 μg/mL

으로 확인되었으며, 왕대 ethanol 추출물 0.2 mg/mL 첨가시

43%로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38]. 또한 왕대 줄기와 잎 추출

물에서 tachioside(4-hydroxy-3-methoxy-phenyl-1-O-glucoside)

를 분리하고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을 때, tachioside 함량이

대나무 잎보다 대나무 줄기에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음을 보

고되었으며, 양성대조군인 trolox, ascorbic acid와 비슷한 수

준의 항산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9]. 대나무 죽순을

발표하여 영양 및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단백질 함량

이 19.53~27.55%로 발효 전에 비해 약간 증가함을 확인하였

으며, α-glucosidase 활성 억제 및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였는

데, IC50 값은 23.70~31.16 μg/mL 범위로 확인되었다 [40]. 다

른 연구에서 대나무 조릿대 (Bambusa arundinacea) 줄기와 잎

의 항산화 활성 및 항균 저해활성을 평가하였는데, water층과,

methanol, ethanol 추출물 주에서 ethanol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람 음성균 (E.coli & P. aeruginosa)과

그람 양성균 (B. subtilis & S. aureus)에서 모두에서 높은 항균

저해 활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41]. 대나무 왕대 추출물의

화학성분 및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에서 대나무 추출액의 pH

는 5.0~5.5로 조사되었으며, 총 페놀 함량은 ethanol 추출물이

0.42%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42]. 또한 무기성분은 칼륨

(K)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추출방법에서 간접가

열이 높은 무기물 함량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43]. 유리당

은 galactose, glucose, fructose 및 sucrose가 검출되었으며, glu-

cose와 sucrose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 [44]. 아질산염 저해활

성 결과 pH 1.2와 3.0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water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45].

식품 부패균에 대한 항균활성은 Bacillus subtilis, E. coli O157,

S. aureus에 대하여 높은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6].

또한 ethanol 및 초임계 추출법을 사용하여 4종의 한국산 항

균 및 항산화 특성을 확인 하였는데 ethanol 추출물이 초임계

추출물보다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솜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

onis)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을 확인하

였는데 water 추출물의 저해 활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48].

Table 4. Components of bamboo stems

Composition Percentage

Cellulose (%) 73.83

Hemi-cellulose (%) 12.49

Lignin (%) 10.15

Aqueous Extract (%) 3.16

Pectin (%) 0.37

Total (%) 100

*Bamboo fibre reinforced biocomposites: A review (2012), H.P.S. 

Abdul Khalil, I.U.H. Bhata, M. Jawaidb, A. Zaidonc, D. Hermawand, 

Y.S. Hadid 42: 353-368.



6 Korean Society for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Journal 32(1): 1-8 (2017)

이 외에 어린 대나무 죽순의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보고되

었으며 [49], 항 종양 활성 및 항염 활성, 항비만 활성 [50,51],

항 당뇨 효과 [52]를 보고하였다 (Table 5). 기존의 연구 결과

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대나무 줄기는 대나무 잎보다 높은 항

산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항산화 및 항염,

항비만, 항암 효과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산업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화장품 소재에 대한 연구와 제품

의 개발을 위해 대나무 줄기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리그닌,

실리카 및 폴리페놀류의 유용성분들의 효능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화장품의 트렌드는 바르는 화장품에 그치

지 않고 콜라겐 및 히알루론산 등과 같은 기능성 원료를 섭취

하는 이너뷰티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나무 줄기는 이너

뷰티 소재로써, 다른 원료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대

부분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 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에 원료의 수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은 농가경

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대나무의 줄기는 죽세공품, 농용재, 건축용재, 펄프용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산

업에서의 활용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며 성장 초기 단계에 있

다. 현재 화장품 산업은 이너뷰티 (Inner beauty)가 트렌드이

며, 관련된 업계가 고기능 화장품을 개발하는 추세이다. 대

나무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원료의 수

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너뷰티 화장품 소재로 이용할 시 고

부가가치 원료로 진입이 가능하다. 대나무의 효능 및 효과를

조사한 결과 대나무 줄기는 대나무 잎보다 풍부한 활성성분

과 항산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대나무 줄기는

식품원료로써 제한이 있으며, 산업화가 어려운 의약품 분야

보다는 화장품 산업으로의 진출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가

의 소득증대 및 대나무 줄기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

으로 대나무 줄기의 생물화학공학적 처리방법에 대한 추가

Table 5. Physiological activities of bamboo stem

Effect Species Remarks Reference

Antioxidant Phylostachys pubescens

P. bambusoides

In-vitro

DPPH, TEAC, FRAP

Jun et al. (2004)

P. bambusoides S. et Z. Na et al. (2004)

Bambusa arundinacea Kaur et al. (2015)

P. nigra var. henonis Song et al. (2007)

P. nigra munro, Sasa borealis Moon et al. (2003)

B. balcooa, B. tulda, B. nutans

D. giganteus, D. hamiltonii

D. membranaceus, D. Strictus,

Nirmala et al. (2013)

Bambusa arundinacea,

Bambusa tuldoides,

Phyllostachys edulis

Panee (2015)

Sasa borealis Ha et al. (2016)

Anti-microbial P. bambusoides In-vitro Ju et al. (2005)

P. nigra var. henonis Choi et al. (2012)

Anti-carcinogenic P. bambusoides In-vitro Ju et al. (2005)

P. bambusoides S. et Z.

P. pubescens, P. nigra munro

Sasa borealis

Moon et al. (2003)

B. balcooa, B. tulda, B. nutans

D. giganteus, D. hamiltonii

D. membranaceus, D. Strictus

Nirmala et al. (2013)

Bambusa arundinacea

Bambusa tuldoides

Phylostachys pubescens

Phyllostachys edulis

Panee (2015)

P. nigra var. henonis Lu et al. (2010)

Anti-obesity Phyllostachys edulis In vivo (mouse) Koide et al. (2011)

Sasa borealis In-vitro / Cell Ha et al. (2016)

Anti-melanogenic P. bambusoides In-vitro Ju et al. (2005)

P. nigra var. henonis B16-melanoma Song et al. (2007)

Anti-inflammatory Sasa borealis In-vitro Ha et al. (2016)

Anti-hypertension P. bambusoides In-vitro Ju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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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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